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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첨단 부품소재 중심지 “부상”

경북 영천시가 고경량․고강도의 첨단 부품소재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전망이다.

영천시에 따르면, 하이브리드부품 기술혁신센터를 유치해 총사업비 198억원 가운데 2006년 부지매입비 25억

원을 포함한 42억원을 확보해 부지정지와 건축설계, 전담 인력채용, 부품 및 소재산업 데이터베이스구축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영천시는 2006년 5월경 관련 재단법인 설립을 마치고 2008년 8월까지 영천 괴연동 3만3000㎡ 부지에 장비 

90여종을 보유한 하이브리드부품 기술혁신센터 건립을 마칠 예정이다.

기술혁신센터가 들어서면 지역내 자동차․기계 부품기업들의 신규 수요창출과 품질향상을 통한 생산성 증

대, 신제품 개발 등이 용이해져 매출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영천은 구미-경산-경주-포항을 잇는 산업벨트 중심에 위치해 30분내 24개 대학과 테크노

파크 등을 연결해 산학연관 클러스터 구축이 가능한 것이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영천=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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